
◆ 千士寧 함양군수 (前 경찰청 방범국장)
천 군수는 최

근 진주경찰서가
역대 서장들의 재
직시절 업적을 선
양하고 조직화합
과 발전을 위한

차원에서 이 곳을 거쳐 간 59명의 서
장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들이 실시한
투표에서「다시 모시고 싶은 서장」에
1위로 선정되어 기념패를 받았다.

◆ 박병두 경사 (수원 남부署)
박 경사는 최

근 성폭력을 소재
로한「그림자 밟
기」란 장편소설을
발표했다.
가난과 폭력

속에서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
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소재로 한
이 소설은 연쇄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
고 벌어지는 경찰과 범인 사이의 대결,
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 등
을 다뤘다. 박 경사는 지난 83년 TV문
학관 드라마 대본 공모에 입선하는가
하면, 지난 90년「문학세계」를 통해 시
인으로, 지난 92년에는「월간문학」을
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. 이 외에도 그
가 쓴 장편소설은「유리 상자 속의 외
출」이 있다. 

◆田炳龍 회원 (기획조정위 법규정비 위
원장)
서울 노원구 하계 2동
학여울 청구@ 111동 1802호
☎ 02-971-5742

◆ 韓萬錫 회원
경기 과천시 별양동 7 주공@ 410-904
☎ 02-3679-0003

◆ 金基泰 회원
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70 
신명스카이뷰@ 502-601
☎ 031-896-3884

◆ 이병수 회원
인천 부평구 부평2동 768-296 
뉴정일그린타운 8-302
☎ 011-443-5663

◆ 최 우 회원
경기 광명시 광명7동 317-26 
오일빌라 202호
☎ 031-2684-2328

◆ 홍승필 회원
서울 강북구 미아3동 190-2 
현대@ 102-205 
☎ 02-984-2229

◆ 조태경 회원
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
한일유앤아이@ 106-806
☎ 031-848-2936

◆ 이기용 회원
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12-17
☎ 041-335-5252

◆ 심 수 회원
부산 금정구 구서2동
롯데캐슬골드@ 606-1302
☎ 051-582-7048

◆ 이석홍 회원
전북 익산시 신용동 772-6 
원광 효도마을 A동 공도빌리지 301호

◆유태준 회원 (경우산악회 운 위원)의
장남 석동 군이 지난 2월 3일 토요일
오후 1시 서울 사당동 웨딩의 전당 그
랜드 홀에서
☎ 011-218-9723

◆임종석 경정 (강원 속초署 경비교통과
장)의 장녀 혜 양이 지난 1월 20일
토요일 오후 1시 김포 국제공항청사 4
층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에서

◆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

▷교통전문학교장 유완석
▷교통과학연구원 연구조정팀장 신용균
▷서울특별시지부장 직무대리 한재업
▷경상북도지부장 박용운

◆윤용연 회원 (前 부산경우회 부회장, 前

부산북부서장)이 지난 1월 22일 숙환으
로 별세.

◆전혜숙 회원 (대전·충남여경회장)이
지난 2월 8일 오전 4시 15분경 숙환으
로 별세. 향년 62세

◆허근행 경위 (경찰청 인사과)의 부친이
지난 1월 31일 밤 12시 20분경 숙환으
로 별세. 향년 80세

◆임무기 경사 (경찰청 홍보관리관실)의
모친이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경 숙환
으로 별세. 향년 8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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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병진 前 경
찰청 보안국장이
최근 사단법인 한
국 청소년폭력 예
방협회 총재로 추
대되었다.

新任 이 총재는 경북 천 출신으로
경찰간부 후보 22기로 경찰에 투신해
서울 동부서장, 장관치안정책 보좌관,
경북경찰청장, 대구경찰청장, 중앙경찰
학교장, 경찰청 보안국장 등 다양한 보
직을 역임했으며, 현재 경찰대학 치안

정책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.
이 총재는『한국 청소년폭력 예방 협

회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고
신라시대 화랑도 정신인「忠·孝·禮」
를 젊은 청소년들에게 심어 줌으로서,
향후 국가 사회의 필요한 재목으로 성
장하도록 인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
월 발기된 이래 지방별로 조직을 결성
중이고, 금년 하반기부터 중앙회 차원
에서 발대식을 가진후 본격적인 활동을
가질 예정』이라고 밝혔다.

이병진 前 경찰청 보안국장

한국 청소년폭력 예방협회 총재에 추대

경우산악회는 최근 서울 도봉산에서 김우현 회장을
비롯한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산제를 갖고 올

한해 무사산행과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.

늙으신어머니의손
잠시일상(日常)을접고
삶에분주한그손으로,
아내와자식들의손을잡았던그손으로,

어머니의그손을잡아보지않으려는가?

그의머리를그대가슴에기대게하지않으려는가?

어머니를위해서..
먼훗날후회하지않을
그대를위해서

그옛날,
그대에게회초리를들고꾸짖으시던
그엄(俺)하고꼿꼿한손
슬프고힘들때잡아주시던
그따뜻한손은이제없다.

힘들고고된삶의여정(旅程)에지치고
세월의무게에마음마저연약(軟弱) 해지신
늙고병드신어머니의
거칠고힘없는손이있을뿐...

이제어머니의그손을위하여
그대들이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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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산악회 시산제

임플란트는 치
아가 빠진 부위에
인공치아를 이식
하는 것을 말합니
다.
치아가 충치(치

아우식증)나 잇몸병(치주조직병), 외상
등으로 상실된 경우 치아가 빠진 부위
에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치아의 머
리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
법으로 치아를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
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
입니다.
임플란트란‘인체의 조직이 상실되었

을 때 이를 회복 시켜 주는 대치물’을
의미하지만 치과 역에서는 인공치아이
식을 말합니다. 상실된 치아의 치근을
대신할 수 있도록, 인체에 거부반응이
없는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치아
가 빠져나간 치조골(잇몸뼈)에 심어서
유착시킨 뒤 치아를 고정시켜 치아의
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첨단 시술입니
다. 
임플란트 시술 이전까지는 소수의 치

아가 빠지면 양 옆의 건전치아를 삭제
하여 브릿지를 통해 이를 해 넣거나,
많은 치아가 빠진 경우에 틀니를 하는
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었으나, 임플
란트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
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인공치아를 잇몸뼈에 직접 식립함으

로써 빠지기 전의 치아 상태와 거의 동
일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, 기능적으
로나 심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
얻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, 혁신
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식되어 그 수요가
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

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

임플란트 시술을 통한 인공치아는 자
연 치아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,
올바른 치아기능 회복과 전체 구강 건강
을 회복하는 목적 외에 미용회복을 통한
자신감을 되찾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다
양한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습니다. 
- 충치 및 잇몸병으로 치아를 상실한
경우

- 교통사고 등 물리적인 사고로 인해
서 치아를 상실한 경우

- 부분 틀니 혹은 전체 틀니를 사용
하는 것이 불편하신 경우

- 손상된 치아 옆에 있는 건강한 치
아를 갈아서 끼우는‘브릿지’가 싫
으신 경우

- 손상된 치아의 구조적인 문제로
‘브릿지’치료가 어려우신 경우

임플란트의 치료기간과 치료단계

임플란트의 치료단계는 다음과 같습
니다.

1. 진단
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X-선 촬 , 치

아 본 뜨기, 구강 정 검진 등을 통해
서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적절한 공
간이 있는지 확인하고, 임플란트를 지
지해 줄 잇몸뼈의 상태를 점검하며, 임
플란트 수술에 향을 줄 수 있는 전신
질환의 유무와 투약유무를 확인하여야
합니다. 뿐만 아니라 치아를 상실한 원
인을 파악하여 환자의 장기적인 구강건
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
검토가 이루어 집니다. <계속>

(진료 상담 : 02-6002-2828)

임플란트란 ?
─ 박우철 `박사 (서울 SIC 치과 원장)

專門醫에듣는다

문학동 참전경찰회장, 
동아대 명예 경제학 박사 받아

문학동 참전경찰회장은 최근 모교인 부
산 동아대학교에서 최재룡 총장을 비롯한
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경
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. 문 회장은 퇴직이
후 탁월한 조직운 노하우로 다양한 회사
를 설립 운 함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한
편 동아대학과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과의
자매결연 등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
정 받았다. 한편 문 회장은 지난 2002년 2
월에도 수원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
위를 받기도 했다. 경우신문 구독안내：02-2234-1881

박돈희
(경우회

기획조정위원)


